
 

 

 

 

 

 
 
 
 
 
 
 
 

HKCC Sermon Note          9 Mar 2025 

세례 받으신 예수님 

마가복음 (Mk) 1:9-11       The Baptism of Jesus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되는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속도가 빠른 드라마틱한 

흥미진지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이 원색적으로 들어있어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마가의 문장은 짧고 단순합니다. 마가는 화려한 문체나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문의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막 1:9)  

1)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①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막 1:4) 

② 예수님은 회개해야 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③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반대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네게로 오시나이까” (마 3:14) 

2)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 3:15) 

②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십자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막 10:38) 

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대신 죄인이 

되신것이다 십자가에서 죄 값을 치르시기 전에 먼저 죄인이 되신것이다 

 

2. 예수님의 세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막 1:10-11) 

1) “하늘이 갈라졌다” 

① 하늘이 열렸다 (마태, 누가) vs 하늘이 갈라졌다 (마가) 

a. “갈라지다” σχιίζω  

b. “찢어져 둘로 갈라졌다”는 의미이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막 

15:38)  

c. 새로운 시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 14:16) 

② 하늘의 상징 

a. 하늘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혹은 활동하시는 영역이다 

b. 하늘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상징한다 

c. 하늘은 인간이 다가갈 수 없고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영역이다 

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막혀있던 하늘문을 하나님이 쫙 하고 

열러주셨다 

2)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②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시는 길은 험난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③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허락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3)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신 시점 

a) 예수님이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시점이다 

b) 무슨 일을 이루어 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c)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습 

3:17) 


